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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년 만에 돌아온 ‘탑건’이 쾌속 질주하고 있다. ‘마하
10’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영화는 10∼30대뿐 아니라 중
장년층 관객의 고른 지지를 얻으며 장기 흥행의 엔진을
가열하고 있다.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1986년 개봉한 전
편까지 다시보기 열풍도 일고 있다. 덕분에 OTT(온라인
동영상 서비스)와 온라인 음원사이트 등에서 ‘탑건’ 바람
이 거세다.

뀫극장·OTT 순위 ‘올킬’
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‘탑건: 매버릭’

(매버릭)은 지난 주말 동안 114만5256명을 모아 3일 현재
까지 누적 332만9111명을 동원했다.

‘매버릭’이 극장을 휩쓸고 있다면, 36년 전 개봉한 전편
‘탑건’은 OTT를 뒤흔들고 있다. 티빙, 웨이브, 왓챠 등에
서 ‘탑건’은 ‘많이 본 영화 순위’ 1위에 올랐다. IPTV·디
지털케이블TV·VOD 주간 이용 순위를 집계하는 영화진
흥위원회의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6월 22일
부터 온라인 상영을 시작한 올해 개봉작 ‘닥터 스트레인
지: 대혼돈의 멀티버스’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 중이기
도 하다.

OST 인기도 뜨겁다. ‘데인저 존’(Danger Zone), ‘아이
에인트 워리드’(I Ain’t Worried) 등 OST 앨범이 예약 판
매를 시작하자마자 인터파크·예스24·알라딘 등 대형 온
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OST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
다. 2020년 6월 발매된 1편의 리마스터링 블루레이 판매
량도 급상승했다. 예스24와 알라딘에서 각각 1위와 3위
에 랭크됐다.

뀫“추억과 향수 그리고 볼거리”
‘매버릭’은 젊은 관객에게도 인기다. 4일 CJ CGV 관람

층 분석에 따르면 개봉 전까지 전체 예매 관객 중 40대 관
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, 개봉 후 입소문에 힘입
어 20·30대 관객이 급증했다. 이날 오전 기준 전체 관객
의 31%가 30대, 28%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. 개봉 전
예매 비율 40%였던 여성 관객도 47%로 증가했다.

젊은 세대에게는 CG(컴퓨터그래픽) 없이 구현한 사실
적인 액션 장면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과시한 힘이라는 분
석이다.

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4일 “1편의 추억을 고스란
히 상기시키는 OST는 물론, 36년 전과 똑같은 항공 점
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리는 톰 크루즈의 모습
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”고 진단했다. 이어 “CG
가 아닌 직접 촬영한 항공 액션신과 차례로 미션을 수
행하는 게임 요소가 젊은 관객의 흥미도 자아내기 충분
했다”고 덧붙였다. 이승미 기자 smlee@donga.com

스크린 2주째 정상…OST 앨범도 판매 1위
꺎CG 없는진짜액션꺏 젊은층에볼거리제공

극장·OTT 올킬…OST도인기
중장년 넘어 2030세대도 홀릭

꺋탑건:매버릭꺍 330만 돌파…꺋탑건 열풍꺍의 힘

현란한비행쇼와신나는음악이오감을자극한다.할리우드스타톰크루즈
가 주연한 ‘탑건 :매버릭’이 36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20·30세대 뿐만 아
니라중장년층에게도뜨거운인기를얻고있다. 사진제공｜롯데엔터테인먼트

꺎너, 득점왕 만들어줄게꺏
동료들 꺋골드부트꺍작전

월드스타손흥민이밝힌 꺋EPL득점왕비하인드스토리꺍

2021∼2022시즌 23골을 터트려 아시아
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
L)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(30·토트넘)의 여
름은 치열하다. 휴식기에도 바쁜 일정을
보내고 있다. 그는 4일 서울 아디다스 홍
대 브랜드센터에서 ‘손 커밍 데이’ 행사를
개최하고 EPL ‘골든부트’ 수상 비하인드
와 11월 열리는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
각오를 밝혔다.

뀫 EPL 득점왕 비하인드
손흥민의 EPL 득점왕 등극은 올해 상반

기 중 가장 극적인 일이었다. 5월 23일 노
리치시티와 리그 최종전(5-0 승)에서 멀티
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(리버풀)와 공동
으로 골든부트를 받았다. 토트넘 동료들은
이날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총
력전을 펼쳤다. “전반전까지만 해도 많이
조급했다”는 그는 “동료들이 교체로 투입
될 때마다 ‘득점왕 만들어줄게’라고 말하
더라. 득점왕이 된 것보다 그게 더 행복했
다”고 말했다.

손흥민과 친구들의 ‘케미’는 곧 한국에
서 직접 관전할 수 있다. 토트넘은 13일 서
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‘팀 K리그’와
‘쿠팡플레이 시리즈’ 1차전을 통해 프리시
즌을 시작한다. 그는 “친구들이 한국행에
대한 기대가 크더라. 팬들에게 친구들을
보여줄 엄청난 기회다. 큰 즐거움을 드리
고 싶다”고 다짐했다.

뀫 막내에서 캡틴으로
축구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지난

달 6일 칠레와 친선경기를 통해 센추리클
럽(A매치 100회 이상)에 가입했다. 현재까
지 102회의 A매치 중 데뷔전인 시리아전
(2010년 12월)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
꼽았다. “롤모델 (박)지성이 형과 그 시절
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. 룸메이트로 지내
며 어떻게 쉬고 컨디션을 만드는지 배웠
다”고 기억을 떠올렸다.

대표팀 막내였던 손흥민은 이제 주장 완
장을 차고 월드컵에 출전한다. “우리가 갖
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보여줄지를 가장
많이 생각한다”는 그는 “어린 후배들과 오
래 함께 한 동료들에게 월드컵이라고 해서
너무 힘을 주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. 4년
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부담감과 무게감 때
문에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”고 강조했다.

뀫 ‘슈퍼스타의 삶’
손흥민은 슈퍼스타의 삶을 살고 있다.

개인 패션브랜드 론칭, 광고 촬영뿐 아니
라 아마추어 여자축구 클럽 행사에 참석하
는 등 팬들과 적극 호흡한다. 그러면서도
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 최근엔 한
강변을 따라 러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.
그는 “새 시즌은 늘 제로(0)에서 시작한다.
일정이 바쁘지만 새벽에라도 운동한다. 한
국에서 프리시즌을 시작하는데 팬들에게
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
준비 중”이라고 귀띔했다.

‘월드클래스’로향할손흥민의새시즌목
표는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것이
다. 그는 “운동장에서 욕심이 많은 편이다.
목표를 일찍 달성하면 느슨해지는 경향이
있다.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발전하는
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”고 힘주어
얘기했다. 이승우 기자 raul1649@donga.com

마지막 경기, 모두 도와줘 더 행복
국대데뷔시리아전가장기억남아
월드컵서 꺋우리색깔보여주기꺍중요
꺎난 욕심이 많은 사람…더 독해질 것꺏

◀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4일 서울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센터에서 ‘손 커밍 데이’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
고 있다. 그는 다가올 토트넘의 방한 경기, 2022∼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,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월
드컵을 준비하는 과정과 소감을 밝혔다.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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